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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9.17(목)

조달청, 부산 판로지원 현장 찾아
“공공조달이 성장의 디딤돌 되도록 적극 지원”

- ENTECH 2026 혁신조달 단체관 방문…지역 혁신제품 판로지원 현장 점검
- 16개 혁신기업과 소통, 1:1 구매상담회·공공조달 길잡이 등 프로그램 진행
- 지역 혁신기업의 공공시장 진입부터 판로 확대까지 지역 혁신조달 강화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9월 16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2026 국제환경

에너지산업전(ENTECH 2026)’ 내 혁신조달 단체관을 방문해 혁신제품의

공공판로 지원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역 혁신기업이 개발한 우수한 기술과 제품이 공공서비스 개선

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공공조달을 발판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역 현장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NTECH 2026은 올해 20회를 맞는 국내 대표 환경·에너지 분야 전문 전시회로,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올해 전시회는 7개국

200개사, 450부스 규모로 열리며, 환경·에너지 분야 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수출상담회와 공공구매상담회 등 다양한 비즈니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조달청은 이번 전시회에서 부산지방조달청 주관으로 혁신조달 단체관을

운영하고, 홍보관과 16개 혁신기업 부스를 통해 지역의 우수 혁신제품을

공공기관과 참관객에게 선보인다.

혁신조달 단체관에서 혁신기업과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간 1:1 구매상담회를

비롯해기업의조달시장진입과공공조달제도활용을지원하는공공조달 길잡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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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운영해, 지역 혁신기업이 공공수요를 직접 확인하고 판로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혁신조달 단체관을 찾은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참여기업의 제품과 기술을

직접 살펴보고 기업 관계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강성민 차장은 “지역에는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혁신기업이 많지만, 좋은 제품이

실제 시장에서 활용되기까지는 공공조달이라는 연결고리가 필요하다”며, “지역

혁신기업이 공공조달을 통해 첫 시장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판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앞으로도 지역 혁신기업의 공공판로 확대를 위해 지역별 특성과

산업 여건을 반영한 전시·상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 혁신기업 발굴 →

공공수요 연계 → 구매상담 → 실제 판로 확보로 이어지는 현장 중심의 혁신

조달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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